[image: image1.jpg]


[image: image2.png]


[image: image3.jpg]Ty



[image: image4.png]TxH iz opyz!
Ebnfll o Ikl






�





고용노동부,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





2023년도 단체교섭 전담반 구성�각종 자료 및 토론 통해 합리적 교섭 방향 마련 계획





[제14 - 417호]


2023년 4월 10일(월)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4월 10일(월)부터 2023년도 단체교섭 전담반을 구성하고 올해 첫 번째 집체교육 및 토론에 들어갔다. �


전담반은 1일차인 오늘, 외부강사를 초청해 정부의 노동정책과 판례 분석을 시작했으며 2일차인 내일부터는 2023년도 전세계 경제와 노동계 현안 및 동향을 파악하고 통신3사 경영전망에 대해서도 토론할 방침이다. ��또한 올해 단체교섭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 교섭위원이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이어 나간다. 토론 후 단체교섭 방향성을 정립하고 나면, 이를 토대로 각자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는 요구(안)을 작성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.��계속해서 전담반은 금번 기간 동안 단체교섭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기초자료도 작성할 계획이다.��전담반을 지휘하는 KT노동조합 변우영 정책실장은 “올해는 집행부 마지막 교섭인 만큼 위원장 공약사항 중 아직 쟁취하지 못한 나머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연구, 검토해서 조합원에게 돌아갈 실질 혜택 방안을 마련하자”고 독려했다.����고용노동부는 9일 재정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·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총 52개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. ��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개에 대해 지난 2월 1일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·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. ��334개 노조 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를 뺀 점검 대상 318개 중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개에 불과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시정 기간 146개 노조가 추가 제출했다.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 59.7% (37개), 한국노총 4.7%(8개), 미가맹 등 기타 8.3% (7개)로 민주노총이 높았다.��한편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‘노동 탄압’으로 규정해 반발하고 있다. 지난달 21일에는 “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”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.








